
1. 서론

1) 연구목적

산업집적지의형성및변화메커니즘에관한논의
는경제지리학의 주요관심사가운데하나이다. 산업
집적지에관한기존연구는첨단산업은물론저기술
산업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
심으로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산
업의집적과정과지역내산업연계를강조함으로써
산업지역의이해에기여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타올(towel)1) 산업이성장하던초기

부터 다수의 타올 업체2)가 입지한 이후 국내 최대의
타올 산업 집적지로 성장한 대전·충청권에 주목하
고자 한다. 타올 산업은 첨단과학 도시로 알려진 대

전에서 반도체 및 정보 통신 산업 등과 함께 특화 업
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평가
되고있다(대전광역시, 1996). 
대전·충청권의 타올 산업은 다수의 업체가 단순

히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에
의한 기업별 전문화를 통해 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면서,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 집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타올 산업 집적
지에대해타올공장의집단화, 타올단지조성, 타올
분야 RIS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동안 수차례 실
패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을
고려할때부적절하게진행되는경우가있어이에대
한문제제기가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내최대의타올산업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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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타올 산업이 집적한 대전·충청권을 사례로, 타올 산업 집적지의 형성 과정을 산업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올 산업 생산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하청 연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타올 산업 하청 연계의 공간적 특

성이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지역에서 타올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 출

신 직물 기술자들이 정착하면서 관련 기술과 정보가 지역 내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타올 산업은 1980년대에 재구

조화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업에 의한 기업별 전문화를 통해, 지역 내 기업 간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타올

산업 지역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특성은 물론, 이와 같은 산업 연계와 연계 공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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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전·충청권을 사례로, 첫째, 타올 산업의 집
적 과정을 산업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둘
째, 타올및관련업체간산업연계의공간적특성을
하청 연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며, 셋째, 타올 산업 하
청 연계의 공간적 특성이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규명하고자한다. 
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올 산업의 추이와 지역별 특성
및 관련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및 지역별
타올 산업 관련 통계를 구득하였다. 타올 산업은 제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국타올공업
협동조합등관련기관과주요업체들이보유하고있
는 자료(연도별 사업보고서, 연도별 조합원 실태조사
보고서)를주로이용했다. 
둘째, 타올산업집적지의형성과정과산업재구조

화 과정 및 생산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
해연구지역에입지하고있는 53개타올업체가운데
주소가파악된 43개업체를직접방문하여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타올 업체 이외에 지역 내
입지하고 있는 염색·호부·봉제·기계 등 타올 관
련 업체 13개에 대해서도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이
와 같은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은 2009년 6월~2010

년 8월에걸쳐수행되었다. 

2) 연구동향

산업 연계는 제조업체가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부 조직과의 접촉으로 해석된다(Taylor,

1978, 314). 따라서 산업 연계에 관한 연구는 기업이
어떻게다른기업과관계를 맺으며, 기업이운영되는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Healey and Ilbery(1990, 84)가 정리
한 바에 의하면, 산업 연계는 제조과정의 관련 실체
에따라물자흐름[연계](material flows)과정보흐름
[연계](information flows)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금 흐름의 방향에 따라 투입을 의미하는 후방 연계

(backward linkages)와 산출을 의미하는 전방 연계
(forward linkages)로 유형화 된다. 하청 연계
(subcontracting linkages)는 이들 후방 연계와 전방
연계모두에해당된다. 
산업연계연구는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70년대부터는 산업 지리학
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다. 지리학에서 연계 연구
는 연계 구조의 지리적 측면과 산업 조직의 다양한
측면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간 연계는 산업의 입지를 제약
하고방향지우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입지는다시금
연계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Taylor, 1975; Healey

and Ilbery, 1990, 82-83).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청 연계3)는

산업 연계의 중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서, 원청 업
체가다른독립된기업에게기업내에서하던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
한다. 따라서하청은 기성품의 구매와는 뚜렷하게 구
분된다(Watanabe, 1971, 54). Chaillou가 1977년에
분류한 하청 유형을 Holmes(1986, 86)의 정리를 토
대로 살펴보면, 하청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설비
하청(capacity subcontracting), 전문하청(specializa-

tion subcontracting), 공급자 하청 (supplier

subcontracting)이그것이다. 첫째, 설비하청은원청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설비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을생산하게 하는것이다. 이는원청업체와 하청
업체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생산의 수평적 분
리(horizontal disintegration)를 유발한다(Scott,

1983a). 둘째, 전문 하청은 원청업체가 생산하지 않
는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것으로, 생산의 수직적 분
리(vertical disintegration)를 의미한다(Scott, 1983a).
일반적으로 설비 하청은 보다 단순하고 노동집약적
인 반면, 전문 하청은 기술적으로 정교한 노동 과정
이 특징적이다. 셋째, 공급자 하청은 하청업자가 제
품의개발, 설계, 제조등에대해통제력을갖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하청 유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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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타올산업은고정자본에대한투자를회피
하기 위한 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이로 인한 전문 하
청중심의생산이특징적으로나타나고있다.
그동안 산업 연계 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2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다공장 기업을 대상
으로 물자 연계 및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나아가 기업 형태 즉, 지
역외부소유기업과내부소유기업간연계의차이를
규명하고 이러한 연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수행되므로 거시적 연구에
해당된다(Lever, 1974; Marshall, 1979; 이덕안,
1986; 조성욱, 1987; 전미영, 1992). 
둘째, 특정산업에특화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

역내산업연계, 특히하청연계를강조한연구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단독으로 완제품 생산이 불가
능하므로 지역내사회적분업에의존하는데, 이러한
분업과 집적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다. 개별기업에대한상세한연구를통해지역내산
업의 집적과정과 하청 연계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
서미시적연구에해당된다(Scott, 1983b, 1984; 김난
주, 1994; 이정욱, 1996; 이희상, 1997; 이철우 외,
2000; 임대환, 2001; 정금희, 2003; 박래현, 2005; 전
성제, 2006). 이와같은두가지연구유형가운데, 본
연구는 타올 산업이 집중 분포하는 대전과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기업들의 하청 연계의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미시적 연구에
해당된다. 

2. 타올산업의현황

타올의제직원리는영국에서처음개발되었고, 직
기에 의한 생산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는 1930년 평양의 세창양말공장에 타올 직기 20대가
도입되면서 생산이시작되었다. 국내 타올산업의발

달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해보면(조대우, 1999), 일제
강점기에는 평양,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
로 일제 타올 직기를 이용해 타올이 생산되었고, 한
국전쟁 이후에는 월남한 직물업자들이 대전에 다수
정착하면서 개조 직기를 이용해 타올을 생산하기 시
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산 직기가 보급되었
는데 대규모 타올 업체에서는 직기 생산까지도 내부
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직물 제조업
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직기의 자동화가 추
진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저가 타올의 수입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자 직기의 자동화를 완료하고
새로운염색기술을개발하는등변화된환경에적응
하고자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타올 산업은‘섬유제품

(13)’에 속하고 보다 세부적으로는‘특수직물 및 기
타직물직조업(13219)’에해당된다(통계청, 2008). 다
시 말하면, 타올 산업은 파일(pile)이 있는 특수 직물
을 생산하는 섬유산업의 일종이다. OECD(1994)의
제조업 분류에 의하면, 타올 산업은 음식료·섬유·
신발 등과 함께, 저기술의 노동집약적인 저임금·비
숙련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타올산업은 자동화가
진전되었음에도 공정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타 산업에 비해 낮아 제조원가에
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제
직과정에서 일정한 습도(70%)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
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므로 분진으로 인한 위생문제
가발생하고직기로인한소음도크기때문에노동력
을 충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미타올주
식회사, 2010).
오늘날 타올 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지

위는 매우 낮다. 전국의 제조업 및 섬유제조업(의류
업 제외)에서 타올 산업의 비중은 2008년 생산액 기
준으로 각각 0.01%와 1.03%에 불과하다(통계청,
2008;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 2008). 대전·충청권
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섬유제조업에서 타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출하액 기준으로 0.04%와
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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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대표적인타올산업집적지임을말해준다(표 1).
그러나 타올 산업은 성숙 산업으로서 성장이 정체되
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로부
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감소 추
세에있다.

3. 타올산업의재구조화와집적의강화

대전에서타올산업이성장한것은한국전쟁이후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북한의 직물제조 기
술자들이 피난민으로 정착하면서 관련 기술과 정보
가 대전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
다(조대우, 1999). 오늘날 이 지역은 전국 타올 업체
가운데과반수이상이입지하고있는국내최대의타
올 산업 지역으로 성장했다(표 2). 이와 같은 집적 현
상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고, 오늘날과 같
은 집적 수준에 이른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한국타
올공업협동조합, 1978~2009). 이처럼 타올 산업의
집적이 1980년대를 중심으로 심화된 배경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이 지역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고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산업 재구조화란 좁은 의미에서는 경쟁의 심화에

대한 기업의 소유 및 통제의 변동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상대적 불안정기 또는 위기에 경제적 안
정을위해필요한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변
동을 말한다(Marshall, 1987; 한상진, 1994). 산업 재

구조화를위한기업전략은연구자들에따라다소상
이하게 유형화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ayter(1997, 292-293)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재구조화는 노동, 생산
과 기술, 조직, 그리고 제품 시장 등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노동은해고에의한비용절감, 노동
강도의강화를통한생산성 향상,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해고가 손쉬운 노동자의 고용, 그리고 자동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과
기술의측면은, 기업이 설비를폐쇄또는합리화하거
나 남아 있는 공장에 신기술을 도입함을 의미한다.
셋째, 조직과 관련해서는, 하청이나 아웃 소싱을 통
한 수직적 분리 및 기업 내 핵심 활동에 대한 전문화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가가
치가 높고 디자인 집약적인 고품질 제품으로 바꾸거
나 고소득 시장 지역으로 목표 시장을 바꾸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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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전·충청권 제조업에서 타올 산업의 비중
(단위: 개, 10억원, %)

구분 제조업 섬유산업 타올산업

연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1996년 2006년

업체수 7,831 10,197 492 389 33 (0.4, 6.7) 25 (0.2, 6.4)

출하액 40,116 124,476 1,988 1,686 33 (0.08, 1.7) 44 (0.04, 2.6)

주: (  )의앞의수치는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고, 뒤의수치는섬유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임.
출처: 통계청(1996, 2006);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1996, 2006)

표 2. 연도별 대전·충청권 타올 업체의 비중
(단위: 개, %)

연도 대전·충청권 전국

1978 23 (37.7) 61 (100.0)

1985 31 (43.0) 72 (100.0)

1990 56 (54.4) 103 (100.0)

1995 65 (55.1) 118 (100.0)

2000 76 (57.6) 132 (100.0)

2005 55 (53.4) 103 (100.0)

2008 53 (54.6) 97 (100.0)

출처: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1978~2009)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이 결합되면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
려움을겪게된다(강현수, 1993). 이와같은상황에서
타올 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타올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조업률의 지속적인 하락, 이로 인한
기업간경쟁의심화와채산성악화에직면하게되었
다(이인영, 1982). 당시타올업계에서는경쟁력확보
를 위해 공동염색공장의 설립과 직기의 자동화 그리
고 공장의 재입지 등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타올 산
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논의는 Hayter의 4가지 전략
가운데, ‘조직’과‘노동’그리고 공간 연구자들이 흔
히주목하는‘재입지’등 3가지를중심으로살펴보고
자한다. 

1) 조직: 기능의외부화로인한수직적분리

타올은 일반적으로 4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첫째,
정경 및 호부 등 직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준비과정4),
둘째, 원단 디자인(의장) 및 직조가 이루어지는 직포
과정, 셋째, 타올 원단을 가공(정련·표백)하여 염색
과재단이이루어지는 염색과정, 마지막으로 봉제및
자수·날염이 이루어지는 봉제과정이 그것이다(조대

우, 1999). 
이와같은타올생산단계가운데품질을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정은 염색 과정이다. 그런데 영세한
타올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막대한 설비투자
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색은 타올 생산
공정 가운데 전문화가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과정이
었다.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은 1980년대 초반, 당시
어려움을겪고있던타올업계의경쟁력확보차원에
서낙후된타올염색시설을현대화하고품질을향상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과 희망 업체
의 공동투자로 최신 설비를 갖춘 협동화염색공장을
설립하게 된다(표 3). 이후 늘어나는 염색 수요로 인
해 협동화염색공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협동화염색공장의 설립으로 영세한 타올 업체
들의제품수준이고르게향상되는등전반적인품질
향상이이루어지게되었다.
타올 산업에서 시설비용과 폐수처리로 인해 설치

가 까다로운 염색공정의 외부화가 가능해지자, 타올
업체들은염색시설을갖추지않은채직기만있으면
창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염색과정을 시작으
로 준비과정, 봉제과정 등 여타 다양한 공정들이 하
청을 통해 처리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전 공정을 기
업내에서처리하던것에서벗어나기능의수직적분
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제직 공정 중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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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전·충청권 협동화염색공장 설립 연도 및 추진 주체

업체명 설립연도 소재지 추진주체

(주)대전타올염색 1983 대전대덕구 타올조합에서추진

(주)청원타올염색 1987 충북청주시 타올조합에서추진

(주)삼두염색 1990 대전대덕구 개별타올업체들이추진

(주)대덕타올염색
(대흥염색)

1992 대전대덕구 타올조합에서추진(2005년폐업)

(주)성환 1997 대전대덕구 개인들이함께추진

개인들이함께추진(1980년설립)
삼원염색 2001 대전대덕구

직물염색→타올염색으로업종전환(2001)

출처: 심층면담



규모타올업체의창업및분리신설이활성화되는중
요한기반이되었다. 대전·충청권은 현재전국의협
동화염색공장 7개가운데 5개가입지하고있어타지
역에비해소기업의창업에좋은여건이마련되어있
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동 중인 타올 제조업체 및
관련업체들은협동화염색공장이설립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러한수직적분리로인해중간규모의타올업체

들은 소규모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아니라수입제품의저가공세로도산하는경우가
생겨났다. 도산한 업체들에서 근무하던 직수(직기 기
술자)들은 직기를 가지고 나와 타올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또한 이 지역에 소기업이 집적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에서 하청 연계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건대,

1980년대에는 하청이 산업 재구조화를 수행하는 기
업의핵심적특징이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Morris,
1988). 

2) 노동: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의 절감 및 노동
생산성향상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두
번째로추진된전략은노동력의감소및노동생산성
향상을위한직기의자동화이다. 하지만정부의지원
과업계의공동투자를통해 1980년대초반부터성과
를내고있던협동화염색공장과 달리, 직기의자동화
는개별기업의자본부족으로인해추진이지연되고
있었다. 1986년 섬유산업이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되
자마침내타올산업에서도정부의지원아래북직기
를 폐기하고 자동직기로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전국 수준에서 타올 직기의 자동화는 2000년대 초

반에 마무리 되었다(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 1993,
1997, 2000, 2002). 제직공정이 자동화되자 타올 업
계전반에서는필요인력이감소함에따라업체의규
모가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제직의자동화로 노
동력이 절감되자 많은 인력이 해고되었고 직장을 잃
은 직수들은 다시금 소수의 직기를 기반으로 소규모
가족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기업의 규모는 업체당 평균 직기 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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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전·충청권 타올 업체의 설립 시기
(단위: 개, %)

설립시기 타올제조업체 관련업체

1960~1970년대 8 (19.5) 1 (6.2)

1980년대 10 (24.4) 6 (37.5)

1990년대 17 (41.5) 6 (37.5)

2000년대 6 (14.6) 3 (18.8)

계 41 (100.0) 16 (100.0)

출처: 설문조사

표 5. 타올 업체의 연도별 직기 규모
(단위: 개, %)

구분 연도 업체수 직기수 업체당평균직기수

1995 78 (59.5) 1,478 (54.9) 18.9

2002 94 (66.7) 1,209 (62.2) 12.9

2008 53 (54.6) 701 (51.5) 13.2

1995 131 (100.0) 2,692 (100.0) 20.5

2002 141 (100.0) 1,943 (100.0) 13.8

2008 97 (100.0) 1,362 (100.0) 14.0

출처: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1995, 2002, 2008)

대전·충청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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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되었다(표 5). 
대전·충청권 타올 업체의 경우 직기 규모를 구체

적으로살펴보면, 10대이하의직기를보유한업체가
약 40% 정도이고, 20대 이하의 직기를 보유한 업체
는약 95%에달한다(2009). 이는대부분의업체가가
족 노동력 내지 극소수의 노동력만으로도 공장을 운
영할수있을정도로규모가작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 수준에서 자동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미

타올의자료를정리해보면, 이회사는 1980년대중반
에자동화직기가도입된이후기존북직기가빠르게
대체되면서타기업에비해자동화가이른시기에완
료되었다(표 6). 이회사의경우에도자동화가진행됨
에 따라 직기의 수와 종업원의 수가 함께 감소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에서 1인당 생산량의 시계열적 변화를 구체적으
로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지역의 자동화
추이와한미타올의 자료로보건대, 이지역전반에서
도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 재입지: 비용절감을위한공장의재입지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세
번째로 추진된 전략은 대전시 내부로부터 임대료 및
지가가 저렴한 주변지역으로의 재입지이다. 초기의
타올산업은여타섬유산업과함께대전시중구유등
천 부근의 열악한 주거지에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은
당시 도심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와 풍부한
용수등으로인해타올산업의입지에유리한지역이
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

의 입지 지역은 도시 중심부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지가및임대료는타올업체들이감당하기어
려울 만큼 상승하면서 개발 압력에 놓이게 되었다.
그뿐아니라타올업체들은작업환경의개선이필요
하게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부터타올업체들의
재입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이것이 본격화된것은
여타 재구조화 전략보다 뒤늦은 1990년대 이후이다
(표 7). 
타올업체들이재입지한곳은대덕구의대전 1공단

및 2공단 일대와 시 외곽의 충남 금산, 충북 옥천 및
청원 등 대전시의 인접지역이다. 이처럼 이 지역의

표 6. 한미타올의 직기 및 종업원 추이

보유직기(대)

자동화직기

저속레피어5) 고속레피어

1975 60 - - 60 220 350 1.59

1980 63 - - 63 280 400 1.43

1985 134 10 - 144 360 520 1.44

1990 118 10 - 128 300 590 1.97

1995 48 8 26 82 220 570 2.59

2000 - 56 26 82 200 510 2.55

2005 - 48 30 78 160 500 3.13

2010 - 28 32 60 120 450 3.75

출처: 한미타올주식회사내부자료

연도
북직기 계

종업원수(명)
생산량

(곤: 181.44kg)
종업원 1인당
생산량(곤)



타올 산업은 재입지 과정을 통해 대전시 내부로부터
대전시 외곽의 공업지역과 인근의 타 시군으로 확산
되었다(표 8). 그러나 타올 업체의 재입지는 하청 연
계에 기반 한 생산 체계의 영향으로 인해, 한편으로
는 도시 내부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이러한확산이타올관련
업체가집적한대전시및인접지역으로제한될수밖
에없었다. 이와같은사실은오늘날타올업체및관
련 업체들의 입지를 나타낸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집적의강화

산업의재구조화는공간이동의유무에따라‘제자

리 재구조화(in-situ restructuring)’와‘공간을 통한
재구조화(restructuring through space)’로구분될수
있는데(Peck, 1992), 타올 산업에서 추진된 기능의
외부화와 직기의 자동화는 제자리 재구조화로 분류
되고 공장의 재입지는 공간을 통한 재구조화로 분류
될 수 있다.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는 1980년대 초반
의 기능의 외부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의 직기
자동화, 그리고 1990년대의공장의재입지등을중심
으로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같은시간적격차
로 보건대, 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제자리 재구조
화’가자본이동을수반하는‘공간을통한재구조화’
보다 수월성이 높은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
인할수있다. 
실제로 타올 산업에서 기능의 외부화를 촉발한 협

동화염색공장은 제품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가장 우
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공동투자를 통해 가장 수월하게 추진
될 수 있는 과제였다. 그 다음으로 직기의 자동화는
기업별자본부담이상당히크다는점에서뒤늦게실
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장의 재입지는 막대한 매몰
비용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재구조화
전략으로서 가장 늦은 시기에 서서히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는, 그것이

제자리 재구조화이든 공간을 통한 재구조화이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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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전·충청권 타올 업체의 재입지
(단위: 개, %)

재입지시기 업체수(개, %)

1960~70년대 1 (3.1)

1980년대 4 (12.5)

1990년대 12 (37.5)

2000년대이후 15 (46.0)

계 32 (100.0)

출처: 설문조사

표 8. 타올 업체의 재입지 지역(2009년)
(단위: 개, %)

대전시

중구·동구·서구 대덕구

중구·동구·서구 0 (0.0) 0 (0.0) 0 (0.0) 0 (0.0) 0 (0.0)

대덕구 8 (18.6) 6 (14.0) 3 (7.0) 1 (2.3) 18 (41.9)

충청남북도 5 (11.6) 7 (16.3) 13 (30.2) 0 (0.0) 25 (58.1)

계 13 (30.2) 13 (30.2) 16 (37.2) 1 (2.3) 43 (100.0)

주: 중구·동구·서구는 성남동, 삼성동, 홍도동, 용문동 일대, 대덕구는 대화동, 평촌동 일대, 충청남북도는 금산군, 옥천군, 청원군
현도면일대를의미함.

출처: 설문조사

대전

과거위치
현재위치

충청남북도 기타지역 계



통적으로 집적의 강화라는 공간적 효과를 가져왔다
는 점에서 지리적이다. 첫째, 협동화염색공장을 비롯
한주요공정의외부화는기능의수직적분리를유발
함으로써타올산업을하청생산중심의생산체계로
변모시켰다. 여러하청단계들은 원래하나의 기업에
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정이므로 공정 간 원활
한연계를위해서는 공간적집중이요구된다. 따라서
전문하청업체주변에는제직을위주로하는소규모
타올 업체의 창업 및 분리신설이 촉진되면서 집적이
강화되는 경향이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사실은
사회적 분업의 확대가 입지의 수렴과 재집적을 유도
한다(Scott, 1988)는주장을뒷받침해준다.
둘째, 직기의 자동화는 노동력의 감소 및 노동 생

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제직 업체들의 규모는 점차 감소했고 자동화로 인해
해고된직수들은지역내에서소규모제직업체를창
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기의 자동화는 지역 내 타
올산업의전반적인기업규모의감소와기업의수적

증가를유발함에 따라, 앞에서논의한기능의 외부화
와마찬가지로지역내소기업의집적을강화하는배
경이되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의 상승과 개발 압력에 직면한

타올업체들은 재입지전략을추진했는데, 이과정에
서타올산업은제직공정을중심으로대전시내부로
부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집적의 공간적 범
위는 인접지역으로 제한되면서 재집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타올 산업은 사회적 분업에 의
한 기능의 수직적 분리로 인해 업체 간 긴밀한 하청
연계가요구되고 있어, 재입지로 인한기업의 확산은
일정한공간적범위로제한될수밖에없었다. 따라서
현재의재입지공간은기업간하청연계가원활하게
작동할수있는공간적한계를의미하는것이다.

366 신혜영·장영진

그림 1. 대전ㆍ충청권 타올 산업의 분포(2009)

출처: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2009)



4. 타올산업하청연계의공간적특성

대전·충청권 타올 업체들은 타올 산업의 재구조
화를 통해 생산 체계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
라모든생산공정을기업내에서해결하는기업으로
부터단일공정만을담당하는기업까지그존립형태
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전 공정을 내부화하고 있는
업체는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미타올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업체들은 단독으로 제품생산이불
가능함에 따라 여러 생산 공정을 지역 내 관련 업체
들과하청연계를통해해결하고있다. 
타올 산업에서 하청에 의한 기능의 외부화는 공정

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그림 2). 설비 투
자에많은자본이소요되고기술력이필요한염색공
정이나 호부 공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
문 기술이 필요한 의장 공정 등은 영세 직조 업체의
기업내투자가거의불가능하므로하청비율이매우
높다(90.2~97.6%). 반면, 봉제나정경과같이비교적
손쉽게처리가가능한공정은하청비율이낮은편이
다(61.0~63.4%). 이와 같이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
의기능별외부화경향으로 보건대, 타올업계에서는
고정자본에대한투자규모가큰전문작업을하청으
로 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비효율

적인 이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청이 이용되
며, 자본 절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문 하청의 발
달이 촉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Scott, 1983b,

359). 
타올산업의공정별입지를살펴보면(표 9), 대전은

제직으로부터 정경·호부와 의장, 염색, 봉제 등 대
부분의 업체가 입지하고 있어 대전·충청권 타올 산
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금산이나 청
원 및 옥천 등 주변지역에는 제직을 비롯하여 준비
공정과 염색 공정 등이 입지하고 있다. 준비 공정은
원청업체의 면사를 보관하고 대형드럼과빔, 그리고
대형 보일러 설치로 인해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염
색 공정은 폐수 처리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산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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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올 업체의 공정별 하청 비율

출처: 설문조사

표 9. 타올 산업의 공정별 업체의 입지(2009)
(단위: 개, %)

입지
공정

대전 충남금산 충북청원·옥천 전북정읍 계

정경·호부 1 (20.0) 1 (20.0) 2 (40.0) 1 (20.0) 5 (100.0)

제직 18 (34.0) 8 (15.1) 17 (32.1) - 43 (100.0)

의장 2 (100.0) - - - 2 (100.0)

염색 4 (80.0) - 1 (20.0) - 5 (100.0)

봉제·날염·자수 29 (100.0) - - - 29 (100.0)

직기개조및수리 - 1 (100.0) - - 1 (100.0)

주: 대전·충청권소재제직업체및이들과연계를맺고있는업체의분포를나타낸것임. 
출처: 설문조사



지로입지가제약되기때문이다. 
하청 거래 지역을 공정별로 살펴보면, 첫째, 준비

공정은 대체로 동일 행정구역의 업체와 연계를 맺는
경향을 보인다(표 10). 준비 공정 업체와 제직 업체
간에는대량의원사와대형빔을수시로운송해야하
므로근접하여 입지하는 것이유리하기 때문이다. 다
만 일부 업체는 단가가 저렴한 정읍 소재 업체와 거
래를맺기도한다.
둘째, 의장의경우에는, 대전시를중심으로 활동하

는 2개 업체가 대전·충청권의 거의 모든 제직 업체
와 하청 연계를 맺고 원단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장 공정의 경우 두 개의 업체로도 지역
내수요를충당할수있음을의미한다.
셋째, 염색공정은대전에 4개업체, 청주에 1개업

체가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원청 업체는 대전과
청주가 약 7: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11). 세부
지역별로도 이러한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염색
공정이 행정 경계와 무관하게 거래되고 있어 대전·
충청권이하나의집적지로기능함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공정은 대덕구의 공업지역과

대전시 내부에 다수 분포하면서 대전·충청권 전역
의 제직 업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봉제나 자수공
정은 소음이 심하지 않고 규제를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자유롭다. 또한, 이들
공정은 중년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가내 공업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택가 입지가 두드
러진다. 
그렇다면이상과같은타올산업하청거래에영향

을준요인은무엇일까. 우선, 지역전반에걸쳐평준
화되어 있는 제품‘단가’보다는‘품질과 기술 수준
(19.0%)’이나‘물량과 납기일(15.9%)’등이 중요한
요인으로나타났다(표 12). 이는주로염색공정과관
련되어있다. 타올생산에서 제직이나 마무리 공정은
기계에 의해 표준화된 반면, 염색은 업체의 기술 수
준에따라타올의품질에차이를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업체간물량이나납기일을준수하는것은원활
한 거래에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서 주요 거래요인으
로 지목되었다. 한편, ‘거리(14.3%)’요인에 대한 응
답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타올 업체들이 이미 거
래가 용이한 집적지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업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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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타올 업체의 준비공정 거래지역
(단위: 개, %)

정경·호부 충북
제직

대전
청원·옥천

충남금산 전북정읍 계

대전 7 (31.8) 9 (40.9) 4 (18.2) 2 (9.1) 22 (100.0)

충북청원·옥천 5 (20.8) 15 (62.5) 2 (8.3) 2 (8.3) 24 (100.0)

충남금산 2 (16.7) 3 (25.0) 4 (33.3) 3 (25.0) 12 (100.0)

계 14 (24.1) 27 (46.6) 10 (17.2) 7 (12.1) 58 (100.0)

주: 정경·호부를한개업체에서처리하는경우와서로다른업체에서처리하는경우, 그리고정경만거래하는경우모두를합한수
치임.

출처: 설문조사

표 11. 타올 업체의 염색공정 거래지역
(단위: 개, %)

염색
제직

대전 충북청주 계

대전 12 (70.6) 5 (29.4) 17 (100.0)

충북청원·옥천 12 (70.6) 5 (29.4) 17 (100.0)

충남금산 6 (75.0) 2 (25.0) 8 (100.0)

계 30 (71.4) 12 (28.6) 42 (100.0)

출처: 설문조사(중복응답)



거리차이를크게느끼지못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올 산업 하청 거래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개인적 친분(31.7%)’이
다. 여기에서‘친분’이란지연및혈연, 직장동료, 창
업 당시부터 시작된 거래 업체 등 친분에 의해 시작
된거래를의미한다. 이는 대전·충청권 타올업계에
서 사회적 연결망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
예컨대, 사회적연결망을통해형성된지역내‘평판’
은 하청 연계의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다음면담에서잘드러난다. 

‘이 근방 업계에서는 거의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에 원청업체가 까다로운 곳이라고 소문나면 그 역시

업체운영에좋지않기때문에. 오히려맘에들지않

거나잘못하는것이있으면, 이러이러하게해달라고

수정을 요구하며 서로 거래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대전태양타올대표, 2009.11.14. 면담)

대전·충청권에서 타올 산업 관련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동업자 모임의 존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표 13). 동업자 모임은 현재 6개가 있는데
주로 1980~1990년대에 창립되었다. 이 시기는 협동
화염색공장이 설립된 이후 타올 생산의 외부화가 본
격화되고 업체수가 증가하던 시기로서, 믿을만한 하
청 업체의 선정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
이급증하던 시점이다. 따라서동업자모임은친목에
기반한타올산업정보구득의통로를마련하기위한
의도의산물이라고할수있다. 
이들은‘친목’의 성격이 크지만 업계의 현황이나

기술 문제, 원료의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친목을통한거래처확보등이이루어지는등암묵적
지식의 교류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업자 모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양반회’
관계자와의면담에서확인할수있다.

‘양반회는한달에한번대전에서정기모임을갖

는다. …술한잔하며, 업계돌아가는얘기, 직수월

급은 얼마나 주는지, 어떤 물건은 짜기 어려운데 어

떤식으로짜나, 정경·사이징은어디서해오며단가

가얼마냐, 어디가잘하냐등정보를교환한다. 올해

새로가입한사람은타올공장에실을공급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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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하청 업체와 거래 요인

거래이유 업체수(개,%)

근거리에있으므로 9 (14.3)

단가가저렴하므로 4 (6.3)

물량과납기일을잘맞추므로 10 (15.9)

품질과기술수준이좋으므로 12 (19.0)

주주이므로 8 (12.7)

개인적친분 20 (31.7)

계 63 (100.0)

출처: 설문조사(중복응답)

표 13. 대전·충청권 타올산업 동업자 모임

동업자모임 창립연도 회원수 구성원의특징

양반회 1990년 60여명 대전·충청권출신타올관련업종종사자

영전회 1980년대 16명 경상도출신대전·충청권타올산업종사자

호남향우회 1990년대후반 15명 전라도출신대전·충청권타올산업종사자

어울회 1990년대후반 10~15명 충남금산지역타올산업종사자

타올산업 2세모임 1990년대 10~15명 가업을이어경영하는 2세들

형제계 1980년대 5명 경상·전라·충청·서울출신의김씨타올산업종사자

출처: 심층면담



과 봉제사인데, 거의 모든 타올 공장을 다녀야 하니

까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동방타올 대표, 양반

회회장, 2010.8.30. 면담)

이처럼 대전·충청권 타올 업계에는 비공식 모임
이존재하고있어암묵적지식이나정보망형성에기
여하고 있다. 타올 산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를 보더
라도(표 14), 업체의운영에관한주요정보는공식적
인경로보다는업체간거래관계(69.0%)나동업자모
임(23.8%)을통해주로습득하고있다. 
또한 업체의 인력 충원 방식도(표 15) 공식적인 기

관이나 매체를 통한 모집보다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
(53.3%)나 주변 업체 경영주의 소개(26.7%)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타올
산업 집적지에 기술 인력 및 고용 관련 정보망이 형
성되어 있어 이를 통한 인력수급이 가능함을 보여준
다. 
요컨대,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은 저기술·저부

가가치 업종의 특성상 운송비를 비롯한 거래비용의
절감이업체의존립에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때문에,
거의 모든 생산 공정이 지역 내에서 완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이 지역의 타올
산업은 개별 공정에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하청거래를통한유기적생산연계를형성하고있으
며, 이러한 연계는 타올 산업 관련 사회적 연결망과
이에기반한정보망을통해형성·유지되고있다. 

5. 대전·충청권타올산업정책에
대한함의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정책
은 1980년대의‘공장 집단화 사업’과 1990년대의
‘대전 타올 단지 육성계획’, 그리고 2000년대의‘대
전지역 웰빙 패브릭(타올)산업 육성사업’등 세 가지
로 요약된다. 이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내용을 고찰
하고앞에서논의한타올산업연계의공간적특성이
이러한산업지역정책에주는함의를탐색하고자한
다. 
첫째, 1980년대 중반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은 중

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당시 주거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던(75%) 대전의 타올 업체들을 공업지역
으로이전하고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해‘공장집단
화 사업’을 실시했다(이인영, 1987). 한국타올공업협
동조합에서는‘금산(金山)리봉(利峰) 타올공업협동소
조합(1986)’을 설립하고, 1989년 대전시 용문동과 홍
도동 일대에 입지한 6개 업체를 충남 금산군 복수농
공단지로집단이전하게된다(표 16). 이들은타올직
기를교체하고염색을제외한모든설비를공장내에
갖추는 등 과감하게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체계적인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염색시설을갖추지못했을뿐아니라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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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업체 운영 정보 습득 경로

정보습득경로 업체수(개, %)

업계사람과의친목모임에서 10 (23.8)

업체간거래관계속에서 29 (69.0)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을통해서 2 (4.8)

지원기관이나연구소등을통해서 1 (2.9)

회보·정보지등간행물을통해서 2 (4.8)

계 42 (100.0)

출처: 설문조사(중복응답)

표 15. 타올 업체의 인력 충원 방식

인력충원방식 업체수(개, %)

대중매체를통한공개모집 7 (15.6)

직업소개소·직업훈련기관의소개 0 (0.0)

친구나친지의소개 24 (53.3)

주변업체경영주의소개 12 (26.7)

타기업에서스카우트 1 (2.2)

기타 1 (2.2)

계 45 (100.0)

출처: 설문조사(중복응답)



들의 통근 문제로 인해 야간작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가 타올이 수입되자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이 사
업은 1990년대 중후반 6개 공장이 모두 도산하면서
실패로끝났다(동방타올대표, 2010.1.8. 면담). 
둘째, 대전시는 1996년통상산업부(현지식경제부)

의 섬유산지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산업인
타올 산업을 육성하고자‘대전타올단지 육성계획’을
마련했다(표 17). 이 계획은 일본 이마바리(今治) 타
올 단지6)를 모델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사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아우르고자, 타올 산업
단지 조성(집단화), 염색·정경·호부 공장의 공동
설치(공동화), 그리고 직기 및 시설의 공동 이용·공
동 보관·공동 판매·공동 연구(협업화) 등을 추진했
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구상에만 그치고 실

행되지 못했다. 타올 업체를 비롯하여 관련 업종 전
체의집단이주를위해서는도심주변에충분한부지
를확보하고이전과건축을위한막대한비용을마련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계획이 수립되던 시기는 금산리봉협동소조합의 공장
집단화가 실패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협동화
단지를추진하는것은쉽지않았다. 
셋째, 한남대산학협력단을중심으로하는‘대전타

올패브릭RIS사업단’은 2009년부터 3년간 제품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등 5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대전지역 웰빙 패브릭(타올)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18).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지역연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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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공장 집단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입지 변화

기업체명 이전하기전소재지 금산복수농공단지내소재지 종업원수

희망타올 대전시동구홍도동 37

한라타올 대전시동구낭월동 30

동광타올 대전시서구용문동 22

성미타올 대전시서구용문동 40

승리타올 대전시서구용문동 76

풍국타올 대전시서구용문동 40

출처: 대전충남연감편찬위원회(1989, 1992)

충남금산군복수면용진리
115-9번지~115-18번지일대

표 17. 대전타올단지 육성 계획

구분 내용

위치 협동화사업적지선정추진

규모
일본이마바리타올단지수준
타올개방실험실, 정보화센터설치

정부 시설제공(연구, 시험설비)

대전시 토지제공(토지및구축물)

지원단체(금융기관등) 자금의장기저리지원(건축물투자)

조합·기업 공동출자운영

출처: 대전광역시(1996)

참여주체



업 육성사업(RIS 사업)’에 해당된다. 이는 건물 신축
이나장비구축등하드웨어중심으로진행되는사업
에비해지역특화자원의산업화에주안점을둔다. 
이상과같은타올산업지역에대한정책은 1980년

대~1990년대 공장의 집단화 및 협동화 사업과 2000

년대타올산업관련지역혁신체계(RIS) 구축사업등
정책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째, 1980

년대~1990년대의 공장의 집단화 및 협동화 사업은
후자가 전자에 비해 공동화 및 협업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장 및 관련 설비의 집
단 이주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1980년대에 실시된 공장의 집단화는 타올 산업
과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대규
모 매몰 비용과 신규 투자 등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본 투자를 유도했다. 산업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집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기업
간산업연계를촉진하는것이강조되고있음에도불
구하고, 이지역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산업
연계가이주과정에서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연구자들이지적하고있듯이(강현수, 1998; 신창호·
변창흠, 1998; 임대환, 2001),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주가진행될경우, 기존의 입지특성
과산업연계를고려하지않는다면그동안형성된생
산 연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금 이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적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산업 전
반의경쟁력이 약화될수있다. 따라서대전·충청권
의 타올 산업 지역과 같이 긴밀한 생산 연계에 기반

한 중소기업 집적지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독자적인
존립이불가능하므로지역내전체기업이생산단위
라는시각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그동안 타올 산업 지역에 대한 정책은 1980

년대에 공장의 집단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협
동화, 2000년대에는하드웨어가아닌지역산업의혁
신체계를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와같은
정책의 변화는 OECD 국가들의 지역 정책 패러다임
의전환이반영된것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
해왔다는점에서일견고무적이다. 그렇지만 20여년
이 경과하는 동안 타올 산업 지역에 대한 정책은 줄
곧‘대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산업 지역 정책의 공간 단위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선배 외(2003, 48)도 지적한 것처럼, 행
정구역 위주의 정책은 사업의 추진과 관리 측면에서
는이점이있지만행정구역을넘어선산업연계를고
려하지못하는한계를갖는다. 대전·충청권 타올산
업의 경우, 대전에 입지한 의장·염색·마무리 공정
등은대전이외지역의제직업체들을배제하고는기
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존립이 불가능하다. 이
는대전시단독으로지역완결적생산체계가구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RIS 구축사업이성공적으로시행될것이라고기
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산업 연계를 고려한 지역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
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연계에대한고려는결국사회적연결망에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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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전지역 웰빙 패브릭(타올)산업 육성사업 개요

육성사업 사업개요

제품개발 䤎바이오/소재기술및융복합제품개발; 융복합기술의제품화/상품화; 기술이전교류

기업지원 䤎종합정보지원시스템; 제품/시스템인증및획득; 특허지원및기술동향

인력양성 䤎마케팅전문인력양성; Biz 실무인력양성; 분야별기술인력양성

네트워크 䤎패브릭산업 CEO 클럽; 패브릭산업클러스터; 마케팅네트워크; 공동브랜드워크샵

마케팅 䤎공동브랜드개발; 공동브랜드런칭및확산; Market contact point 발굴

출처: 대전타올패브릭RIS사업단(2009)



한 지역 노동시장과 관련 정보망에 대한 고려이기도
하다.

6. 결론

본연구에서는국내최대의타올산업집적지인대
전·충청권을 사례로, 타올산업의집적과정을산업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올 및 관련 업체
간산업연계의공간적특성을하청연계를중심으로
파악하며, 타올 산업 하청 연계의 공간적 특성이 관
련정책에주는함의를규명하고자했다. 
대전·충청권에서 추진된 타올 산업의 재구조화는

공정의 외부화, 직기의 자동화, 그리고 공장의 재입
지를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타올산업은기능의수직
적분리로인한하청생산체계로변화되면서소규모
타올업체의창업이촉진되었고, 직기의자동화로 인
해기업규모의감소와기업의수적증가가나타나면
서 지역 내 소기업의 집적이 강화되었으며, 타올 업
체들의 재입지 전략으로 인해 타올 산업의 지역 내
확산과 함께 재입지가 인접 지역으로 제약되면서 재
집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대전·충청권 타
올산업은재구조화에 의한집적의강화를겪으면서,
거의 모든 생산 공정이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등 지
리적 근접성을 토대로 개별 공정에 전문화된 중소기
업들이 지역 내 하청 거래를 통한 유기적 생산 연계
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는 타올 산
업 관련 사회적 연결망과 이에 기반 한 정보망을 통
해형성·유지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대전·충청권 타올 산업 연계의 공간

적 특성은, 이 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에 전혀 반
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타올 산업의 하청
연계를고려하지않은채집단이주를추진함에따라
생산연계의해체와경쟁력 약화를경험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RIS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에서
도행정구역단위로정책을추진함에따라주요행위

자들이 대거 배제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타올산업을비롯하여지역내긴밀한연계

에 기반 한 산업 지역에 대한 정책은, 그것이 타지역
으로의 이주 정책이든 기존 입지에서 혁신체계를 구
축하기 위한 정책이든, 해당 산업의 연계 공간에 대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에 앞서 해당 산업의 연계 공간에 대한 기초 연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들 간 협의를 유
도하여 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산
업 연계 공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지역 산업의 쇠
퇴와 정책의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주

1) 타올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타올’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있으므로 towel의우리말표기를‘타올’로나타

내고자한다.

2) 본연구에서타올업체란주로제직업체를의미하며, 타

올관련업체란기타공정을담당하는기업을의미한다.

3)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2조 1항(1975년 제정)’에 의하

면, 하청이란‘제조업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리

업자가물품, 부품, 반제품, 부속품및원료의제조, 가공

또는수리를중소업자에게위탁하고, 이를위탁받은중소

업자는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상호 분업적 협력관

계를이루는형태’로규정하고있다. 

4) 정경이란 직기에 실을 걸기 위해 빔에 일정한 길이와 간

격으로 면사를 감는 과정이고, 호부란 면사에 풀을 먹이

는과정을말한다. 

5) 레피어 직기(rapier loom)란 무북직기(shuttless loom)의

일종으로서 북직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고성능 직기를 말

한다.

6) 시코쿠 이마바리(今治) 타올 단지는 오사카 이즈미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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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州) 타올 단지와 함께 일본 양대 타올 생산지이다. 이

곳에는 2008년 기준 타올 업체 137개(54.4%)와 관련 업

체 약 300개가 집적해 있으며, 주로 고급 제품을 생산하

고있다(조대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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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Features of the Linkages Developed in the Towel Industry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and their Implications on

Government Policy

HyeYoung Shin*·YoungJin Jang**

Abstract：This study investigated the agglomeration process of the towel industry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which are located in the mid-western part of South Korea, focusing in
particular on industrial restructuring. Moreover, it aimed to identify the spatial features of the towel
industry by analyzing the subcontracting linkages and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of such linkages
on government policy. The towel industry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s began to grow
from the end of the Korean War when textile technicians from North Korea settled down in this
area, spreading their techniques and know-how within the region. Later, in the 1980s, the industry
underwent restructuring when companies within the region strengthened their linkages through
corporate specializ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division of labor. Accordingly, the industrial
linkages and linkage space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should all be considered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regions of the towel industry.

Keywords : Daejeon and ChungCheong region, towel industry, industrial restructuring, industrial
linkages, subcontracting linkages, implications o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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